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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스타그램(tooth.fairy_seoul)

개성을 드러내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꾸

미기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레트로풍 열풍의 후발 주자로 1990년

대에 잠시 유행을 탔던‘투스 젬(Tooth 

Gem)’이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다.‘투스 

젬’은 일명‘치아 피어싱’이라고도 부르

는데, 치아 표면에 의료용 글루를 이용해 

큐빅 등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투스 젬 인

기는 각종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통해서

도 알 수 있다.

‘투스 젬’은 흔히 힙합 가수들이 부의 상

징으로 내세우며 치아에 끼우는‘그릴즈

(Grills)’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릴즈

는 치아에 착용하는 장신구를 통틀어 말

하는 것으로, 투스 젬은 이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투스 젬’은 취향에 따라 심플한 파츠를 

1~2개 붙이는 스타일부터 캐릭터, 로고 등 

원하는 시안대로 레이어링하듯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기분 전환

을 위해 손톱에 큐빅이나 스톤 장식을 붙이는 네일 

아트와 비슷한 데다 싫증나면 언제든 떼어낼 수 있

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기엔 이만한 뷰티 액세서리

가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투스젬’의 시작은 고대 마야 문명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기원전 약 2000년 전 고대 멕시코 및 과테말

라를 중심으로 번성한 인디오 문명을 뜻하는 마야

문명에서 예술 분야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마야 문명의 예술은 왕실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당시 마야인들은 초록색, 푸른색을 좋아했으며 장신구

나 예술품도 푸른색 옥이나 녹색 보석을 사용한 것이 

많았다. 특히, 마야의 귀족들은 치아를 뾰족하게 갈아

내거나 치아에 구멍을 내고 옥이나 보석으로 장식을 하

기도 했다. 치아를 보석으로 꾸미는 것이 귀족 등 고위

층의 상징이었다.

‘투스 젬으’로 치아에 붙인 장식은 치아 상태에 따라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유지가 가능한데 

시술을 받을 땐 주의가 필요하다. 피어싱처럼 구

멍을 뚫는 게 아니라 치아 표면에 큐빅 등 장식

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지만, 탈착

을 반복하다 보면 접착제로 인해 치아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투스 젬’의 시술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원하는 

보석이나 디자인을 고른 뒤, 치아에 보석이 잘 붙

도록 약품으로 표면을 닦아준 뒤에 접착제를 여

러 번 발라준다. 이후 보석을 붙이고 약품을 잘 굳

혀주면 끝이다.

유튜브에는 전문샵에서 시술을 받은 영상이나 

치과의사들이 직접 받아보거나 시술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시술하므로 안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치아에 박힌 보석도 처음에는 이물

감이 느껴질 순 있지만 적응되면 일상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시술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투스 젬’이 치아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한다. 치아 표면에 인위적인 

장식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끼고 양치

질로도 잘 제거되지 않아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또‘투스 젬’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치과에서 하라고 충고한다. 치아 표면에 용액과 접

착제를 묻히는 만큼 일반 뷰티숍에서는 깨끗하게 제

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잘못 제거하면 치아가 

손상돼 치아 시림이나 충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

고한다. 

‘치아도 개성 있게 꾸민다’ 치아 피어싱 ‘투스 젬’ 


